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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45년 8월 24일,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

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가 승선했던 우키시마호가 폭침

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지만, 사건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 폭발

및 침몰 원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와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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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

고 있지만, 지금까지 폭침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키시마호 희생자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해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유해가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

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참담한 아픔을 겪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진상조사 및 유해 송환 대책 마련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참

혹한 사건으로 겪은 고통과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

자 유가족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

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와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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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역사적 비극이었음.

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

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인원 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임.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지내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일본 정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음.

우키시마호 폭침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항의 조치를 통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

축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국회가 앞장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

리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유

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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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자 함.


